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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 스즈키, 따끔거리지 않는 마혼방 제품 개발 

면과 마, 면과 울 등 서로 다른 천연섬유를 혼합하여 방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공정이다. 이는 각각의 섬유의 굵기나 길이, 물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방적공장에서는 혼방사용 섬유의 선정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역으로 말

하면, 혼방사에 사용되는 섬유에는 그만큼 제약이 많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제약은 

혼방사의 가격상승 요인이 된다. 

KB 스즈키는 새로운 방적법인 ‘다분섬 합연 방적법(이하 분섬 방적법)’을 채용하여  

이러한 제약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었으며, 일반적인 방적법으로는 부여할 수 없

는 특성을 실에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리넨은 면보다도 굵고 딱딱하다. 이러한 특성은 면방적기에서 면․리넨 혼방사를 

제조하는 경우에 장해요인 중의 하나가 된다. 보통 리넨을 혼합할 경우에는 10수, 

20수 정도의 태번수사 정도의 방적이 가능하고, 30수 이상을 방적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30번수 이상의 면․리넨 혼방사를 방적하는 경우에는 고가의 아주 가는 리

넨 섬유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섬 방적법의 개발에 성공한 KB 스즈키는 이러한 제약에 도전하여 일반 리넨으

로 면․ 린넨(70/30)의 30수 및 40수의 방적에 성공하였다. 분섬 방적법 개발 이전에

는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일반 방적공장에서는 먼저 슬라이버를 롤러에서 30~40배로 드래프트하여 조사를 

만든다. 이것을 정방기에서 재차 드래프트시키면서 꼬임을 가하여 실로 방적하게 

되는데, 동사에서는 이러한 조사를 만드는 공정을 생략하고, 정방기에서 슬라이버를 

단번에 100~300배로 드래프트시키면서 꼬임을 가하게 된다. 이러한 방적법은 공정

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제조비용도 크게 절감된다. 또한 이러한 방적법에서는 일

반적으로 섬유의 배열이 불안정하게 되어 모우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점을 

방지하기 위해 ‘숙성실’을 두어 여기에서 섬유 슬라이버에 이상적인 함수상태에 도

달시킨 후 곧바로 정방기로 이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면․ 리넨 혼방사 제조의 도전은 이러한 숙성실의 존재가 크게 기여하였다. 리넨을 

면과 혼합한 슬라이버를 숙성실에서 처리하면, 딱딱한 리넨이 수분을 충분히 흡수

하여 부드러워지게 된다. 리넨은 면보다도 수분을 많이 흡수하는 섬유이다. 공정수

분율은 면이 약 8.5 %인데 대해 리넨은 12.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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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스즈키에서는 일반 방적공장에서는 없는 ‘숙성실’을 활용한 것이 면․리넨 세 

번수 방적에 성공을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숙성된 슬라이버를 곧바로 정방기에 이

송하여 신 개발된 분섬 방적법으로 4분할로 분섬하여 각각에 꼬임을 걸어 교차시키

면서 1본의 실을 방적하게 된다. 이러한 방적법을 채용하게 되면 모우가 대단히 적

어지게 되며, 사강력도 증가한다. 또한, 실의 균제도가 향상되며, 리와인딩을 하여도 

모우가 증가하지 않는 특징을 갖게 된다. 

이번에 개발된 면․리넨 혼방 30수 및 40수 사에도 이러한 효과가 발현됨을 확인

하였다. 또한 가장 획기적인 효과는 마 특유의 따끔거리는 결점이 크게 줄어든다. 

동사는 이러한 실을 사용하여 내의 시제품을 제조하고, 착용시험을 거듭한 결과,  

30수 및 40수의 고가 리넨을 사용한 제품보다도 착용감이 더 좋다는 결론을 얻었

다. 숙성실과 분섬 방적법이 가져온 금번 리넨 혼방사 개발에서 확인한 성과는 어

떠한 혼방사에도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면․ 울 혼방사, 면․ 실크 혼방사에도 모

두 적용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린넨, 울, 실크 각각의 100 % 사

의 방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KB 스즈키 기술본부에서는 확신하고 있으며, 현

재 시험 생산이 진행되고 있다. 

<슬라이버 숙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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